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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이 2026년 7월 21일에 공개한 「KCI 2025 인용지수」에서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이 발간하는 KCI 등재지 보건사회연구가 ▲사회과학일반 

분야 학술지 85종 중 1위, ▲사회과학 분야 1,063종과 ▲전체 학술지 2,938종 중 

각각 5위로 발표되면서 인용 수준 최상위 1% 이내의 학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KCI 2025 인용지수」는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록된 2,900여 종의 학술지 

논문에서 각 학술지가 2025년에 인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술지의 인용 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인용지수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국내 학술지 평가의 핵심 항목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인용지수」에서 4년 연속 1위 달성
  

-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한 ‘KCI 2025 인용지수’에서 사회과학일반 분야 학술지 85종 중 1위…4

년 연속 1위 달성(2022년~2025년)  

- 『보건사회연구』의 KCI 영향력지수는 전년도 3.72에서 2025년 4.22로 약 1.13배 상승

- 지난 5년간 사회과학일반 분야의 영향력지수 평균은 1.23에서 1.38로 비슷한 수준 …국내 학계

에서 보건사회연구의 학문적 영향력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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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 인 용 지 수  : 영향력지수, 즉시성지수, 중심성지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

※ KCI 영향력지수 : 특정 기간 한 학술지에 수록된 하나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평균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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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자기인용을 제외한 인용지수 기준도 ▲사회과학일반 분야 1위, ▲전체 5위

로 동일하며, ▲사회과학 분야는 4위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KCI 전체 학술지의 자

기인용 비율 평균은 약 22%로서, 평균적으로 학술지가 얻은 인용횟수의 약 1/4은 

자체 학술지의 논문끼리 인용한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의 자기인용 비율은 6.5%에 

불과하여 93% 이상의 인용이 다른 학술지로부터 발생한 만큼, 보건사회연구가 

학계에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영석 원장은 “『보건사회연구』는 창간 이래 지금까지 국내의 권위있는 전문학술지

로 성장해왔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통해 학계와 사회에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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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사회연구』는 1981년 창간 이래 지금까지 인구, 보건, 사회 및 경제 분야 이론

과 정책을 아우르는 융합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보건의료, 사회복지, 사회보장, 저출

생·고령화, 보건복지 등과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를 소개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표적인 정기간행물이다. 현재 연 4회 전자출판으로 발간되고 있다.


